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

“만일 당신이 일년의 번영을 추구한다면, 농사를 져라. 만일 당신이 십년 동안의 번영을 꿈꾼다면 나무를 심어라. 만일 당신이 100년동안의 번영을 원한다면, 사람을 키워라.” 이 중국 격언이 말해 주듯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중국 인재들을 보면 향후 50년, 아니 100년동안 어떻게 세계가 변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과 함께, 중국은 전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이끌고 아울러 미래의 번영을 선도하면서 엄청난 노동력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성장율은 이전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두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즉, 싸고, 거대한 노동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중국경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외 무역에 개방적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에 강한 추진력 정도가 아니다. 다른 경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고, 침투력이 강하다. 
베이징의 최근 영향력은, 그들이 위안화를 더 이상 달러에 고정시키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후에 세계 통화, 채권 그리고 각종 상품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을 볼 때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최근에,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는 국제 정치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들의 무역적자로 인해 크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었다. 

지난 주 위안화의 2.1% 절상은 하찮은 일이고, 미국의 무역적자에 크게 기여할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고정환율 제도가 변동환율 방식으로 기조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론 상, 중국 정부로부터 그 변동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추가 절상을 예상케 한다.

비록 지난주의 발표는 신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전환점 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경제 운용의 한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보다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흥미있는 것은 이번 조치가 세계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정부에게 싼 값의 자금을 공급해 왔다. 그런데, 통화 바스켓의 변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달러 표시 자산의 매입을 줄이게 한다면, 그땐 미국 채권수익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의 25% 이상의 추가 절상을 주장하는 미국 측 인사들은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 큰 폭의 절상은 채권 수익률을 더욱 앙등시키고 따라서 그것은 미국 경제를 더욱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안화의 절상이 미국 무역 적자 폭을 줄여 주게 된다면, 그것은 절상 그 자체때문이라기 보다는 높은 채권 수익률이 내수 수요를 위축시킨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과다한 소비와 부적당한 예금 규모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에 일조를 했다면, 그것은 저평가된 환율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금리를 낮게 하고 따라서 가계로 하여금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게 한데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세계 화폐 정책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수수께끼의 열쇠>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서 일반적 위안화에 대한 논의와 미국의 무역적자등의 논의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그들이 단지 싼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는 데만 있지 않고 훨씬 크다: 중국은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노동력, 자본, 상품, 자산의 상대적 가격을 혁신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영향력을 잘 분석해 보면 현재의 다양한 경제 수수께끼들의 해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 유가를 생각해 보자. 작년초부터, 유가는 두배로 올랐다. 그러나, 예전의 오일 쇼크때와는 다르게 인플레 율이 낮았고 세계경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바로 중국이다. 예전의 오일쇼크가 공급사이드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면, 이번의 유가앙등은 중국으로 부터의 엄청난 수요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에 별 해악이 없었던 것 같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은 중국으로부터 생산되어 나온 카메라, 컴퓨터, 마이크로 웨이브 그리고 자전거 등 제품 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쇄되어 왔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경쟁과 선진국 기업들의 중국 이전 위협은 임금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막아 주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현상을 소개하자면,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떨어진 반면, 주택 가격은 많은 나라에서 상승하고 있다. 다시 중국과 이 문제를 결부시켜 보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싼 제품들은 각국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필요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대출심리를 자극했다. 이래서 흘러 나온 과다한 유동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집 들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앨런 그린스펀을 당황하게 만든 수수께끼가 있다. : 왜 미국 채권 수익률이 부단한 경제 성장과 대규모 정부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낮았는가? 그 부분적인 해답은 바로 중국에 있다. 즉, 중국은 위안화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매입해왔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여러 선진국들의 인플레, 이자율, 임금, 이익규모, 유가 그리고 주택 가격 등은 중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 주도권에 대응할 것인가? 그러나, 많은 미국 의원들이 선호하듯이, 보호무역적 조치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재앙이 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 세계 번영의 강력한 엔진을 꺼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력을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은 세계 경제의 안정에 있어서 중국에게 더 많은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G7이나 OECD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은 또 다른 중국 격언을 지혜롭게 음미해 봐야 한다. 

“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자.”
